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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찰청사 대신 을지로 건물로…준비단 3 0일 출범

등록 2026.04.28 10:40:38  |  수정 2026.04.28 11:24:2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준비하는 '중수청개청준비단'이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검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수청개청준비단은 30일부터 활동에 정부서울청

사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에 나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중수청개청준비단 단장을, 현직 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준비단은 검찰에서 30여명, 행안부에서 15명,

경찰청에서 7명 등 64명으로 꾸려진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 전까지 청사 확보부터 수사관 채용, 내부 운영시스템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중수청 청사는 기존 검찰청사를 쓰지 않고 서울 을지로 소재 민간 건물을 2곳을 임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다만 지방중수청은 검찰청사를 활용할지, 민간 건물을 임차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경찰 KICS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



다. KICS는 수사 전 과정의 사건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은 지난 21일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10월 중수청 출범까

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활용해 리스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

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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